


WWF는 기후위기와 자연손실 등 위기에 직면한 지구를

위해 2007년부터 매년 3월 마지막주 토요일 8시 30분

부터 1시간 동안 불을 끄는 ‘어스아워＇를 진행하고 있

습니다.

‘어스아워(Earth Hour)’란
무엇인가요?



WWF(세계자연기금, World Wide Fund For Nature)

1961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비영리 자연보전기관으로,

자연파괴를 막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고자 활동합니다.

전 세계 190여 개국 시민이 동참하고, 남산서울타워, 

국회의사당, 프랑스 에펠탑,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 등

세계 주요 명소의 불빛도 꺼지며 사람과 자연을 위한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사라지고, 

지구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왜
어스아워를해야할까?



기후위기 극복과

탈탄소화의 열쇠는

자연입니다

자연은 기후위기와 이로 인한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 얻는 먹거리와 맑은 물, 깨끗한 공기는 지구상

의 모든 생물을 지탱해 줍니다.

자연이 사라진다면… 이 모든 혜택도 사라질 것입니다.



지구의 미래는 오늘,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는 우리의 실천, 

오늘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어스아워


